
보도자료

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4. 4. 5.(금)

법제처, (사)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
(사)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

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
- ‘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’를 주제로 논의 -

 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5일, ‘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’를 주

제로 (사)한국형사소송법학회(회장 김성룡) 및 (사)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

(회장 김주현)와 공동으로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※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요

 - (일시/장소) 4. 5.(금) 13:30~18:00 / 서경대학교 유담관

 - (주최) 법제처ㆍ(사)한국형사소송법학회ㆍ(사)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

 - (주제)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

  이번 학술대회는 김성룡 (사)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, 김주현 (사)4차산업

혁명융합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△제1세션 기조강연(이완규 법제

처장), △제2세션 ‘디지털시대에 네거티브규제와 실효성 확보수단의 최적

화’, △제3세션 ‘범죄수사에서 디지털 혁명’, △제4세션 ‘형사변호 실무적 

관점에서 본 디지털 혁명’으로 진행되었다.

  특히, 이완규 처장은 제1세션의 기조강연을 통해 “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이 

이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 산업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규제

를 재정립하고, 디지털 혁명이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

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.”라면서 “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양극화

나 대량실업 등의 문제,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

유형의 대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

뒷받침이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

 한편 법제처는 학계와 정부 간 법제 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지식 공유

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

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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